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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는 빌리는 사람이 낸다
정책서민금융 다섯 가지의 신청 조건과 갚지 못했을 때 남는 것

2026년 1월 정책서민금융 대출의 이름과 조건이 바뀌었다. 취급 금융회사가 지금 내건 정책 대출은 두

가지다. 한쪽은 금리가 연 12.5% 이내 고정이고, 그 12.5% 안에 보증료 연 5.5%가 들어 있다. 다른 한쪽은

한도가 1,500만 원이고 보증료 연 2.5%를 대출금리와 따로 낸다.

보증료는 갚지 못한 사람 몫을 미리 걷어 두는 돈이다. 조건을 채워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낸다. 그런데

신청 화면은 대상과 한도를 먼저 보여 주고, 못 갚았을 때 무엇이 남는지는 뒤쪽에 둔다.

연구소는 이 제도를 받을지 말지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조건과 결과를 같은 자리에 놓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정책서민금융을 받은 6만 2,059명을 5년 동안 따라갔다. 연체 없이 다

갚은 사람의 신용점수는 받기 전보다 약 10% 올랐다. 이 값은 5년을 연체 없이 갚은 사람만 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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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눈에

1,000만 원을 3년 나눠

갚는다고 하면, 금리 상한이

연 15.9%일 때 총이자는 약

264만 원, 연 12.5%일 때 약

204만 원이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정책서민금융 다섯 가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받으면 무엇을 내며,

갚지 못하면 무엇이 남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2026년 1월부터 창구에 남은 정책 대출은 두 가지다. 한쪽은 금리가

연 12.5% 이내 고정이고 그 안에 보증료 연 5.5%가 들어 있다. 다른

한쪽은 한도 1,500만 원에 보증료 연 2.5%를 대출금리와 따로 낸다.

금융위원회는 6만 2,059명을 5년 동안 따라갔다. 연체 없이 다 갚은

사람의 신용점수는 받기 전보다 약 10% 올랐다. 5년을 연체 없이

갚은 사람만 센 값이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신청하기 전에 두 가지를 계산한다. 매달 낼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보증료가 그 금리 안에 들어 있는지 따로 붙는지다. 이 두

가지만 알면 3년 뒤 총액을 미리 셀 수 있다.

이 보고서 읽는 법

상품 조건은 취급 금융회사가 내건 값이다. 같은 제도라도 회사마다 금리

하단이 다르다. 이 보고서는 어느 회사 기준인지 표와 각주에 밝혔다.

'공급액'과 '지원건수'는 서로 다른 것을 잰다. 건수는 사람 수가 아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받았을 수 있다. 표에 어느 쪽 기준인지 적었다.

'대위변제율'과 '연체율'도 서로 다른 것을 잰다. 앞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몫이고, 뒤는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은 몫이다. 두 값을 나란히

견주지 않았다.

차이가 2~3%p 안쪽이면 '차이가 있다'고 쓰지 않고 '비슷하다'고 썼다.

자료마다 값이 엇갈린 항목은 두 값을 모두 적고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았다.

일부 숫자는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를 따랐다. 해당 숫자에는

각주를 달았다.

어려운 말은 부록 가에 풀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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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던 이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뉘어 있던

조건이 두 갈래로 다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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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름이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었다

알던 상품 이름이 창구에 없다. 무엇이 어디로 갔는가.

2가지
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정책 대출

2026년 8월 18일 · 대출상품 목록

12.5%
햇살론특례보증 금리 상한(연, 보증료

포함)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1,500만 원

햇살론일반보증 최대 한도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2026년 1월 정책서민금융 대출이 다시 짜였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네 가지가 둘로 합쳐졌다. 햇살론일반보증과

햇살론특례보증이다.1

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목록에는 지금 정책 대출이 두 가지만 올라 있다. 옛

네 가지 이름은 목록에 없다.2 다만 개편이 창구까지 내려왔다는 근거는 된다.

특례보증의 금리 상한은 연 15.9%에서 12.5%로 3.4%p 낮아졌다.1 1,000만

원을 3년 나눠 갚는다고 하자. 상한끼리 견주면 총이자는 약 264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60만 원가량 줄어든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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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갚지 못한 사람 몫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주기로 하고, 그 재원으로

미리 걷는 돈이다.

대출금리와 따로 붙기도

하고, 금리 안에 들어 있기도

하다.

안내면이 옛 기준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정책서민금융 안내면은 아직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적어 놓았다.4 신용등급 10단계 체계는 2021년에 신용점수제로

바뀌었다. 여기에 2026년 1월 개편까지 겹쳤다. 이 안내면은 두 변화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옛 기준으로 적힌 화면을 보고 '나는 안 된다'고 접는 사람이 생긴다.

<표 1> 네 가지가 두 가지로 합쳐졌고, 이름이 따로 바뀐 것이 하나 있다

2025년까지 쓰던 이름과 2026년 8월 현재 이름의 대응

2025년까지의 이름 2026년의 이름 달라진 점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햇살론일반보증 소득요건이 두 갈래로 정리됐다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특례보증 금리 상한이 연 15.9%에서 12.5%로 내려갔다

햇살론유스 그대로 만 19~34세 청년만 신청한다

새희망홀씨 그대로 은행 자체 재원 대출이다

미소금융 그대로 재단마다 상품 구성이 다르다

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025년에 이름이 바뀌었다

주: 상품 조건은 취급 금융회사가 내건 값이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자료: KB저축은행·토스뱅크·KB국민은행·KB미소금융재단 상품 안내면(확인일 2026년 8월 18일)과 금융위원회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미 쓰고 있는 대출은 계약할 때의 조건이 그대로 간다.

지금 쓰려는 상품 이름이 2026년 이후 이름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취급 금융회사 앱이나 누리집의 대출상품 목록. 목록에 없는

이름이면 없어졌거나 다른 이름으로 합쳐진 것이다

1

안내면에 '신용등급'이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갱신 날짜를 함께 본다.

확인하는 곳 · 안내면 아래쪽 게시일. 신용등급 10단계는 2021년에 없어졌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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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과 '이면서'는 한 글자

차이가 아니다. 한쪽은 둘 중

하나만 채우면 되고, 다른 쪽은

둘 다 채워야 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신용평점을 매기는 회사가

낸 점수 분포에서 아래쪽

20% 안에 든다는 뜻이다.

점수 자체가 아니라 순위로

정한 기준이다.

2장

내 소득과 신용점수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는다
소득, 신용점수, 나이 세 가지로 갈리는 조건을 한자리에 놓는다.

3,500만 원

햇살론일반보증 ·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 연소득 기준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20%
햇살론특례보증 · 함께 채워야 하는

신용평점 하위 기준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19~34세
햇살론유스 신청 나이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햇살론일반보증은 두 갈래 가운데 하나만 채우면 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다. 연소득이 그보다 많아도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아래쪽 20% 안에 들면 신청할 수 있다.5

햇살론특례보증은 다르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아래쪽

20% 안에 들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채워서는 안 된다.6

햇살론유스는 나이로 먼저 갈린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신청한다.7 한도 1,200만 원은 한 번에 나오는

금액이 아니다. 일반생활자금 300만 원과 쓰임을 밝혀야 하는 특정용도자금

900만 원으로 나뉜 생애 총한도다.

<표 2> 다섯 가지 정책 대출의 조건은 소득과 신용평점, 나이로 갈린다

취급 금융회사가 내건 조건 · 2026년 8월 18일 기준

이름 신청 대상 한도 금리 갚는 기간

햇살론

일반보증

19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연금소득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1,500만 원

연 5.90~10.0%(한

저축은행 기준)

보증료 연 2.5% 별도

5년 이내

금리는

12개월마다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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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신청 대상 한도 금리 갚는 기간

햇살론

특례보증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1,000만 원

(직접보증

300만 원)

연 12.5% 이내 고정

(대출금리 7% + 보증료

5.5%)

3년 또는 5년

거치 1년 별도

햇살론

유스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1,200만 원

(생애 총한도)
연 4%

안내면에 적혀

있지 않다

새희망

홀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3,500만 원
은행이 정한 금리

보증이 붙지 않는다

1~7년

거치는 기간의

30% 안에서 최장

12개월

미소금융

(운영자금)

사업자등록 뒤 3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온 자영업자

2,000만 원

(청년

3,000만 원)

연 4.5% 이내

거치기간 연 2% 이내

5년 이내

거치 6개월(청년

2년)

주: 금리 하단은 회사마다 다르다. 햇살론일반보증을 같은 날 한 은행은 연 5.25~10.00%로, 다른 저축은행은 연 7%대로 내걸었다.

미소금융은 재단마다 상품 구성이 달라 이 값은 한 재단 몫이다.

자료: KB저축은행 햇살론일반보증·햇살론특례보증 안내, 토스뱅크 햇살론·햇살론유스 안내, IBK저축은행 햇살론일반보증 안내,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안내, KB미소금융재단 대출종류 안내(확인일 2026년 8월 18일)를 정리.

새희망홀씨는 나머지 넷과 재원이 다르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 주는 대출이

아니라 은행이 자기 돈으로 내주는 무보증 대출이다.8 그래서 한도가 3,500만

원으로 가장 크고, 갚는 기간도 최장 7년으로 가장 길다.

조건을 채운다고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은 신청 자격일 뿐이다.

실제로 받을지는 매달 낼 원금과 이자를 지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로

갈린다. 1,000만 원을 연 12.5%로 3년 나눠 갚으면 매달 약 33만 5천 원을

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지난해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지 4,500만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또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된다

1

내 신용평점이 아래쪽 20% 안에 드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신용평점을 매기는 회사의 무료 조회 화면. 점수와 함께 상위 몇

%인지가 같이 나온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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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만 6,875건은 44만 명이

아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받았을 수 있다.

공급액은 그해에 새로 나간

금액이다.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아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소득 5,000만 원이 넘고 하위 20%도 아니면 맞는 제도가

없다. 3장부터는 제도가 돌아가는 방식을 다룬다.

3장

해마다 얼마가 나갔고 몇 명이 받았나
금액과 건수와 사람 수는 각각 다른 것을 잰다.

12조 원

2025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계획

2025년 2월 · 금융위원회

2,079억 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누적 공급액

2023년 3월~2025년 2월 · 금융위원회

251,657명
같은 대출 누적 지원 인원

2025년 2월 말 · 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2022년 9조 8,000억 원, 2023년 10조 6,000억

원이다. 2024년은 9조 3,000억 원이다.9

2025년은 계획과 실적을 갈라 읽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그해 2월에 밝힌

공급 계획은 역대 최대인 12조 원 수준이다. 목표액을 11조 8,000억 원으로

적은 보도도 있다.10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나간 금액은 11조 4,740억 원이다.11

새희망홀씨는 재원이 달라 이 집계에 없다. 2025년 공급액은 4조 167억

원이고, 2010년 11월 이후 누적 42조 2,000억 원이 나갔다.12

<표 3> 2024년에 한 해 1조 3,000억 원이 줄었다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액과 2025년 상품별 실적 · 그해에 새로 나간 금액

(단위: 억 원, 건)

구분 금액 건수·인원 기준

정책서민금융 (2022년) 98,000 — 공급 실적

정책서민금융 (2023년) 106,000 — 공급 실적

받을 금액이 아니라 매달 낼 금액부터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취급 회사 앱의 상환 예상 화면. 3년과 5년을 각각 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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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건수·인원 기준

정책서민금융 (2024년) 93,000 — 공급 실적

정책서민금융 (2025년) 118,000 — 공급 계획 · 보도

정책서민금융 (2025년) 114,740 — 공급 실적

햇살론 (2025년) 36,987 446,875건 건수 기준

새희망홀씨 (2025년) 40,167 — 은행 자체 재원

미소금융 (2026년 상반기) 1,612 16,359건 반기 · 건수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누적) 2,079 251,657명
2023년 3월~2025년

2월

주: 건수는 사람 수가 아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받았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만 사람 수 기준이다. 정책서민금융 총액에

새희망홀씨를 더하지 않았다. 어느 상품을 묶은 총액인지 발표에 적혀 있지 않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국회예산정책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정리.

2025년 햇살론 공급액은 3조 6,987억 원, 지원 건수는 44만 6,875건이다.13

미소금융은 2026년 상반기에 1,612억 4,000만 원, 1만 6,359건이 나갔다.

2025년 같은 기간보다 9.1%, 134억 원 늘었다.14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3년 3월에 나왔다. 2025년 2월 말까지 25만

1,657명에게 2,079억 원이 나갔다.15 1인당 평균 약 82만 6천 원꼴이다.16 이

대출 하나로 생활이 바뀌는 금액은 아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총액은 신청 결과와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개인이 받을

금액은 4장에서 다루는 한도와 심사로 갈린다.

기사나 안내문에서 큰 숫자를 볼 때 '건'인지 '명'인지 먼저 본다.

확인하는 곳 · 표 제목과 단위 표기. 단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숫자는 쓰지

않는다

1

'계획'과 '실적'을 갈라 읽는다.

확인하는 곳 · 발표 시점. 연초 발표는 대개 계획이고, 이듬해 발표가 실적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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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 늘어난 자리에는

신청자의 사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해에 나갈 수 있는

돈의 총량이 먼저 정해져 있다.

거절률

신청 건수 가운데 거절된

건수의 비율이다. 사람 수

기준이 아니라 건수

기준이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신청했다가 여러 번

거절됐을 수 있다.

4장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어디로 가나
거절이 늘어난 이유가 신청자에게 있는가, 제도 설계에 있는가.

92.4%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025년 2월 말 · 금융위원회

69.0%
같은 이용자 중 일용직·무직·학생·

특수고용직 등

2025년 2월 말 · 금융위원회

31.6%
같은 이용자 중 기존 금융권 연체자

2025년 2월 말 · 금융위원회

정책 대출을 받은 사람의 처지는 자료에 남아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사람의 92.4%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다. 25만 1,657명 가운데

약 23만 3천 명이다. 일용직과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이 69.0%로 약 17만

4천 명이다. 기존 금융권에 연체가 있던 사람은 31.6%로 약 8만 명이다.17 이

값은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만 센 것이다.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들어

있지 않다.

떨어진 사람은 자료에 잘 남지 않는다. 공개된 것은 건수 기준 거절률뿐이다.

<표 4> 다섯 해 사이에 거절률이 두 배 넘게 오른 상품이 있다

신청 건수 대비 거절 건수 · 사람 수 기준이 아니다

(단위: %)

상품 2020년 2023년 2025년 4월 기준

근로자햇살론 11.0 — 24.7 건수

햇살론15 1%대 7.1 14.7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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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2020년 2023년 2025년 4월 기준

햇살론유스 18.5 — 16.2 건수

주: 햇살론유스는 2024년 말 28.5%였다가 2025년 4월 16.2%가 됐다. 넉 달 만에 12.3%p 낮아진 셈이어서 산정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다.

표에는 다른 상품과 시점을 맞춘 값을 적었다. 2020년 햇살론15 값은 원 자료가 '1%대'로만 적었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의원실에 낸 자료를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를 정리.

햇살론15는 2020년 1%대에서 2025년 4월 14.7%로 올랐다. 그해 4월

말까지 7만 8,000건이 들어와 1만 1,000건이 거절됐다.18 근로자햇살론은

11.0%에서 24.7%로 올랐다. 네 건 가운데 한 건 가까이가 거절된 셈이다. 이

상품은 신청이 한 해 약 40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 대출은 재원 범위 안에서 그해 공급한도가 먼저 정해진다. 한도를 다 쓰면

조건을 채운 신청도 거절된다. 신청자가 갑자기 무책임해져서 거절률이 두

배가 된 것이 아니다.

떨어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는 실측 자료가 없다

공개된 것은 설문 추정뿐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 977명에게 물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 59.4%였다. 977명 중

580명이다.19

같은 조사는 2025년에 불법사금융으로 옮겨 간 저신용자를 추정했다. 5만

9,000명에서 11만 9,000명 사이다. 금액으로는 7,600억 원에서 1조 5,500억

원 사이다.20 가운뎃값을 만들어 쓰면 안 되고 범위로 읽어야 한다.

연구소는 이 대목에서 개인의 선택을 따지지 않는다. 조건을 채우고 신청한

사람이 재원 사정으로 거절되고, 그 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세지 않는 상태가

문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거절되면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둔다.

확인하는 곳 · 취급 금융회사 창구나 앱의 심사 결과 화면. 신용 사유인지 한도

사유인지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

1

한도 사유면 재원이 새로 배정되는 시점을 물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창구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분기가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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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가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것은 두 상품의 위험을 다르게

매겼다는 뜻이다. 그 값은

빌리는 사람이 낸다.

대위변제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 주는

것이다. 빚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갚아야 할 상대가

보증기관으로 바뀐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도 사유로 거절됐다면 신용점수를 올리려고 새 카드를

만들 이유가 없다. 점수와 무관한 거절이다.

5장

대신 갚아 준 돈이 무엇을 재는 숫자인가

대위변제율은 연체율과 무엇이 다르고, 그 값이 오르면 무엇이 줄어드는가.

5.5%
햇살론특례보증 보증료율(연)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2.5%
햇살론일반보증 보증료율(연)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9.9%
특례보증 사회적 배려 대상 금리 상한

(연)

2026년 8월 18일 · 취급 회사 안내

대위변제율과 연체율은 서로 다른 것을 잰다. 대위변제율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뒤 보증공급액으로 나눈 값이다. 연체율은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은 몫의 비율이다.

보증료율이 상품마다 다른 것은 이 위험을 값으로 매긴 결과다. 일반보증은 연

2.5%, 특례보증은 연 5.5%다. 보증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

25만 원과 55만 원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은 특례보증 금리 상한이 연 9.9%로

낮아진다. 대출금리 연 7%는 그대로이고 보증료율이 연 5.5%에서 2.9%로

낮아진다.21 일반보증도 조건에 따라 최대 0.6%p까지 깎아 준다.

거절 뒤 곧바로 다른 창구를 찾기 전에 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알아본다.

확인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이미 연체가 있으면 새 대출보다 조정이 맞는

경우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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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신 갚아 준 비율이 두 해 남짓 사이에 두 배 넘게 오른 상품이 있다

상품별 대위변제율 · 연체율과 다른 지표다

(단위: %)

상품 2023년 말 2024년 말 2026년 1분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4.5 26.8 31.4

햇살론15 21.3 25.5 28.1

햇살론카드 12.3 17.8 —

햇살론뱅크 8.4 16.8 —

햇살론유스 9.4 12.7 —

주: 모두 상품 전체 값이다. 같은 자료에는 연령대별 값이 함께 있다. 햇살론15의 2026년 1분기 값은 전체 28.1%, 20대 이하 29.2%다. 두

값을 섞으면 안 된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의원실에 낸 자료를 인용한 서울경제·이데일리·자본시장뉴스 보도를 정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23년 말 14.5%에서 2026년 1분기 31.4%가

됐다.22 세 사람 몫 가운데 한 사람 몫에 가까운 금액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는 뜻이다. 햇살론15는 같은 기간 21.3%에서 28.1%로 올랐다.23

대신 갚은 금액도 크다. 한 해에 나간 대위변제액은 2023년 1조 5,198억

원이다. 2024년 1조 4,675억 원, 2025년 1조 1,108억 원으로 3년 내리 1조

원을 넘었다. 쌓아서 센 값은 따로 있다. 햇살론 여섯 상품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2024년 12월 1조 7,781억 원이다.24 앞은 그해에 나간 금액,

뒤는 그때까지 쌓인 금액이다.

대신 갚은 돈을 도로 거둔 비율은 낮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회수율은

근로자햇살론 23.5%, 햇살론15 10.8%, 햇살론뱅크 5.9%다.25 햇살론뱅크는

대신 갚아 준 100만 원 가운데 약 6만 원만 돌아왔다는 뜻이다.

줄어든 재원은 다음 해 공급한도가 된다

대위변제가 늘면 보증 재원이 줄고, 그 재원이 다음 해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정한다. 4장에서 본 거절률 상승이 여기와 이어진다. 정부는 2026년 4월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가 내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늘렸다. 연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 늘었다. 은행 출연요율은 0.06%에서 0.1%로

올랐다.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03%에서 0.045%가 됐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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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자체 계획에서 2029년 대위변제율을 29.8%로 내다봤다.

2025년은 19.3%다.27 같은 자료에서 2025년 보증잔액은 8조 73억 원으로

1년 만에 1조 2,707억 원 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숫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회수하지

못할 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금융이라기보다 복지에 가깝다."28 연구소는 그

표현을 따르지 않는다.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로 정해 놓고 시작한 제도다.

대위변제율이 낮게 나오는 쪽이 오히려 설명하기 어렵다.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제도라면 못 갚는 몫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처음부터 정해야 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대위변제율이 오르는 것과 이미 받은 사람의 계약 조건은

관계가 없다. 계약할 때 정한 금리와 기간이 그대로 간다.

계약서에서 보증료가 금리 안에 들어 있는지 밖에 붙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대출거래약정서와 보증서. '연 12.5% 이내(보증료 포함)'처럼

적혀 있으면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1

사회적 배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취급 금융회사 창구. 해당하면 금리 상한이 연 12.5%에서 9.9%

로 낮아진다

2

거치기간을 넣을지 정하기 전에 총액을 비교한다.

확인하는 곳 · 상환 계획표와 부록 가의 거치기간 풀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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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도를 두고 두 기관이 낸

숫자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표본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점수는 상환을 마쳤다고

곧바로 오르지 않는다. 한

분석에서는 상환 완료 2년

뒤에도 가입 당시 점수로

돌아오지 않았다.

6장

받은 사람은 몇 해 뒤 어떻게 됐나
다 갚으면 처지가 나아지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62,059명
금융위원회가 5년 따라간 차주 표본

2020년 12월 취급 · 금융위원회

10%
5년 성실상환 차주의 신용점수 상승

폭

취급 전 대비 · 금융위원회

0.2%p
새희망홀씨 무연체 6개월당 금리 인하

2026년 8월 18일 · 한 은행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6월 분석 결과를 냈다. 2021년과 2022년에

햇살론을 쓰고 모두 갚은 21만 9,000건이 대상이다. 이용자의 신용점수는

가입 당시 626점에서 상환을 마칠 때 449점으로 177점 낮아졌다. 상환 완료

6개월 뒤 463점, 그 뒤 2년까지 461~462점에 머물렀다.29

금융위원회는 그 다음 날 설명자료를 냈다. 2020년 12월에 정책서민금융을

받은 6만 2,059명을 따라간 결과다. 5년을 연체 없이 갚은 사람의 신용점수는

받기 전보다 약 10% 올랐다. 취급 직후에는 점수가 조금 낮아졌다가 약 1년 뒤

받기 전 수준으로 돌아온다고도 적었다.30

두 값은 표본도 기간도 다르다. 앞은 상환을 마친 21만 9,000건 전체를 보았고,

뒤는 5년을 연체 없이 갚은 사람만 보았다. 중간에 연체한 사람은 뒤쪽 값에

들어 있지 않다.

<표 6> 이용자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소득의 70% 넘게 빚을 갚는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로 나눈 값 · 사람 수 기준

(단위: 명, %)

소득에서 빚 갚는 데 나가는 비율 사람 수 비중 읽는 법

100% 초과 103,096 6.6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많다

70% 초과 (100% 초과 포함) 250,728 16.1 여섯 명 중 한 명꼴

40~70% 389,468 24.9 네 명 중 한 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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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서 빚 갚는 데 나가는 비율 사람 수 비중 읽는 법

40% 미만 912,927 58.4 계산으로 얻은 값

소득을 확인하지 못한 이용자 8,754 0.6 분류에서 빠졌다

전체 1,561,877 100.0 사람 수 기준

주: 40% 미만 구간은 전체에서 나머지 구간을 뺀 값이다. 원 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반올림 때문에 항목을 더해도 100.0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자료를 인용한 한겨레 보도(2025년 12월 기준)를 정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156만 1,877명이다. 이 가운데 25만 728명은 소득의

70%가 넘는 돈을 빚 갚는 데 쓴다.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많은 사람도 10만 3,096명 있다.31 낮은 금리로 갈아탄 뒤에도 갚을 돈의

총량이 그대로면 처지는 바뀌지 않는다.

성실상환에 값을 매기는 조항은 있다. 새희망홀씨는 연체가 없으면 6개월마다

금리를 0.2%p씩 내려 주고, 누적으로 최대 2.0%p까지 낮아진다.32 3,5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2.0%p를 다 받으면 한 해 이자가 70만 원 줄어든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낼 출연 계획액은 9조 4,260억 원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 낸 1조 5,731억 원의 약 6배다.33 계획이며

확정 예산이 아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다음 해 공급한도와

거절률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다. 하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마다 내는

보증잔액과 자본, 보증배수다. 보증배수가 법에서 정한 15배에 가까워지면

새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둘은 상품별 거절률을 사람 수 기준으로도

공개하는지다. 셋은 떨어진 사람이 그 뒤 어디로 갔는지를 세는 통계가

생기는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2월 자료에서 다른 쪽도 짚었다. 금융회사가 서민

대출을 스스로 취급할 이유를 넓혀야 정책 재원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다.34

연구소는 이 제도를 늘려야 한다거나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은

나간 돈만 건수와 금액으로 집계하고, 돌아선 사람과 갚지 못한 사람의 그 뒤는

집계하지 않는다. 이 두 쪽을 함께 세지 않으면 제도가 잘 돌아가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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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정책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신용점수가 깎이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설명자료에서 그 점을 밝혔다. 점수 변화는

대출을 새로 받은 것과 갚아 나가는 기록에서 갈린다.

창구에서 네 가지를 묻고 답을 적어 온다.

물어볼 것 · 매달 낼 원금과 이자는 얼마인가. 보증료가 금리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못 갚으면 그 뒤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

1

받기 전에 소득에서 빚 갚는 데 나가는 비율을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한 해 갚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해 한 해 소득으로 나눈다. 이

값이 70%를 넘으면 새 대출보다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본다

2

이미 연체가 있으면 채무조정 창구를 함께 본다.

확인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대한법률구조공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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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정책서민금융

소득이 적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정부와 금융회사가 낸 돈으로 내주는

대출이다.

보증료

갚지 못한 몫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주기로 하고 미리 걷는 돈이다. 대출금리와

따로 붙기도 하고 금리 안에 들어 있기도 하다.

대위변제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 주는 것이다.

빚이 없어지지는 않고 갚아야 할 상대가 보증기관으로 바뀐다.

대위변제율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뒤 보증공급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제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비율을 재는 연체율과 다른 지표다.

위탁보증과 직접보증

위탁보증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을 대신해 심사하고 내주는 방식이다. 직접보증은

보증기관이 직접 심사한다. 한도가 다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신용평점을 매기는 회사가 낸 점수 분포에서 아래쪽 20% 안에 든다는 뜻이다. 점수

자체가 아니라 순위로 정한 기준이다.

거치기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아 총이자가

늘어난다.

소득에서 빚 갚는 데 나가는 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한 해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그 사람의 한 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

제도가 따로 정한 취약 계층이다. 해당하면 보증료율이나 금리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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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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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bmiso.or.kr/gboard/bbs/board.php?bo_table=loan) (1차 · 2026.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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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b.or.kr/finloansnln_0100.act) (1차 · 2026.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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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4.2.23.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2190) (1차 ·

2026.8.18 확인)

15. 디지털타임스, 「케이뱅크, 연 15.9% 햇살론15 출시」, 2025.7.31. v.daum.net

(https://v.daum.net/v/20250731085727602) (2차 · 2026.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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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데일리, 「부실 커진 햇살론 특례보증」. edaily.co.kr (https://edaily.co.kr/News/Read?

newsId=02036886645482704) (2차 · 2026.8.18 확인)

18. 자본시장뉴스, 「햇살론15 20대 부실 29.2%」. jabon.co.kr

(https://www.jab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7) (2차 · 2026.8.18 확인)

19. 파이낸셜뉴스, 「3년째 대위변제만 1조」, 2026.7.5. 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607051814265715) (2차 · 2026.8.18 확인)

20. 서울경제, 「햇살론 대위변제율 30% 달하는데」. sedaily.com

(https://www.sedaily.com/article/20030649) (2차 · 2026.8.18 확인)

21. G.ECONOMY,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잔액 8조」. geconomy.co.kr

(https://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321758) (2차 · 2026.8.18 확인)

22. 헤럴드경제, 「새희망홀씨 4조 공급」. heraldcorp.com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9923) (2차 · 2026.8.18 확인)

23. 세계일보, 「2025년 서민금융 11.8조」, 2025.2.28. segye.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28512152) (2차 · 2026.8.18 확인)

24. 이투데이, 「새희망홀씨 4조 시대」. etoday.co.kr

(https://www.etoday.co.kr/news/view/2589071) (2차 · 2026.8.18 확인)

25. 전자신문, 「상반기 미소금융 1612억원 공급」, 2026.8.7. etnews.com

(https://www.etnews.com/20260807000045) (2차 · 2026.8.18 확인)

26. 한국보험신문, 「상반기 미소금융 1612억원 공급」. insnews.co.kr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09) (2차 · 2026.8.18

확인)

27. 머니투데이, 「햇살론 거절률 높아지는 이유는」. v.daum.net

(https://v.daum.net/v/QRDNWRg2AO) (2차 · 2026.8.18 확인)

28. 서울경제, 「서민대출 축소에 연체 뚝」, 2025.8.6. v.daum.net

(https://v.daum.net/v/20250806180326303) (2차 · 2026.8.18 확인)

29. 뉴스토마토, 「대출 공급 넘어 포용적 정책금융으로」. newstomato.com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5899) (2차 · 2026.8.18 확인)

30. 일간NTN, 「성실상환 시 신용점수는 상승」. intn.co.kr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161) (2차 · 2026.8.18 확인)

31. 파이낸셜뉴스, 「저신용자 최대 11.9만명 불법사금융으로」, 2026.7.28. 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607280801424963) (2차 · 2026.8.18 확인)

32. 핀포인트뉴스,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최대 1조5500억원」. pinpointnews.co.kr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060) (2차 ·

2026.8.18 확인)

33. 아주경제, 「서민금융 출연금 1973억 확대」, 2026.4.6. ajunews.com

(https://www.ajunews.com/view/20260406163634135) (2차 · 2026.8.18 확인)

34. 한겨레,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25만명, 소득 70% 넘게 빚 갚아」, 2026.6.16. v.daum.net

(https://v.daum.net/v/xogbTWWImz) (2차 · 2026.8.18 확인)

각주
1. 개편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이고 옛 네

상품의 보증은 2025년 12월 31일 끝났다.

토스뱅크 안내면에 적혀 있다. 옛 햇살론15

금리 연 15.9%도 같은 안내면에 있다.

금융위원회 발표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 KB저축은행 대출상품 목록. 한 회사의 취급

목록이며 전 업권 기준이 아니다.

3. 총이자 계산 · 원금 1,000만 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6개월 기준. 연 15.9%면 약

264만 원, 연 12.5%면 약 204만 원이다.

4. 저축은행중앙회 안내면(확인일 2026년 8월

18일).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간소득 4.5천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

3.5천만원 이하'로 적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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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B저축은행 햇살론일반보증 안내. 소득요건

두 갈래는 토스뱅크 안내면에도 같게 적혀

있다.

6. KB저축은행 햇살론특례보증 안내. '연

12.5% 이내, 고정금리(보증료 포함)'로 적고

대출금리 연 7%와 보증료율 연 5.5%를 나눠

적었다.

7. 토스뱅크 햇살론유스 안내. 한도 1,200만

원은 한 번에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생애

총한도다.

8.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안내. 안내면은

금리를 연 4.32~5.32%로 적었으나 2025년

11월 4일 기준 신용등급 3등급 값이라 모든

신청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9. 서울경제(2025년 8월 6일). 국회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다.

10. 12조 원 수준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옮긴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의 표현이다. 11조

8,000억 원은 세계일보(2025년 2월 28일)가

적은 목표액이며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11. 뉴스토마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다. 이 값은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예산정책처 원 보고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12. 헤럴드경제와 이투데이가 4조 167억 원, 누적

42조 2,000억 원을 같은 값으로 실었다.

발표기관과 인원은 갈린다. 앞은 금융감독원

발표에 21만 5,000명, 뒤는 은행연합회

발표에 21만 4,000명이다.

13. 뉴스토마토.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여기서

'햇살론'이 어느 상품들을 묶은 것인지 기사에

적혀 있지 않다.

14. 전자신문과 한국보험신문이 같은 값을

실었다.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8월 7일

발표다.

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3월 31일.

2023년 3월 출시 이후 누적값이다.

16. 1인당 평균 계산 · 2,079억 원을 25만

1,657명으로 나눈 값이다.

17. 금융위원회 같은 자료. 사람 수는 비율에

25만 1,657명을 곱한 값이다.

18. 머니투데이. 국회의원실이 받은 자료다. 신청

건수 대비 거절 건수이며 사람 수 기준이

아니다.

19. 파이낸셜뉴스와 핀포인트뉴스가 같은 조사를

실었다. 조사 주체는 서민금융연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다른 기관이다. 모집단은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쓴

저신용자 977명이다.

20. 같은 조사. 977명 설문의 이동률을 넓혀 잡은

추정 범위이며 실제로 센 값이 아니다.

21. KB저축은행 햇살론특례보증·햇살론일반보증

안내. 특례보증 안내면은 사회적 배려 대상의

금리를 연 9.9%, 보증료율을 연 2.9%로 나눠

적었다. 일반보증 안내면은 보증료율 연

2.5%에 '최대 연 0.6%p 인하'를 적고,

사회적 배려 대상 0.5%p와 금융교육 이수 등

0.1%p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증료를 매기는 밑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다.

22. 2023년 말 14.5%는 서울경제(2025년 1월

30일)가, 그 뒤 값은 이데일리(2026년 6월

17일)가 실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24년 말 26.8%, 2025년 말 28.8%를 거쳐

2026년 1분기 31.4%가 됐다.

23. 이데일리와 자본시장뉴스가 같은 의원실

자료를 실었다. 표의 값은 상품 전체

기준이고, 연령대별 값은 모두 2026년 1분기

기준이다. 연령대별 값(20대 이하 29.2%부터

60대 이상 26.7%까지)을 전체 값 28.1%와

섞으면 안 된다.

24. 연간 값은 파이낸셜뉴스(2026년 7월 5일),

누적 값은 서울경제(2025년 1월 30일)가

실었다. 누적 값의 여섯 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 특례보증·햇살론유스·

햇살론15·햇살론카드다.

25. 서울경제(2025년 8월 6일).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회수율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값은 이 보도에 없다. 파이낸셜뉴스(2026년

7월 5일)가 2024년 2.8%, 2025년 5.4%,

2026년 1분기 6.0%로 적었다.

26. 아주경제.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이다. 이 값은 한 곳에서만 확인했고

시행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7. G.ECONOMY. 서민금융진흥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인용한 보도다.

전망이며 실적이 아니다.

28. 서울경제(2026년 4월 9일). 인용부호 안의

표현은 그 보도에 실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이며 연구소의 판단이 아니다.

29. 일간NTN.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6월

7일 낸 분석이다. 2021~2022년 햇살론을

쓰고 상환을 마친 21만 9,000건이 대상이며

표본 단위가 '건'이라 사람 수가 아니다.

30.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2026년 6월 8일.

5년을 연체 없이 갚은 사람에 한정한 값이다.

31. 한겨레(2026년 6월 16일). 서민금융진흥원

자료를 인용했고 2025년 12월 기준이다.

156만 1,877명은 사람 수다.

32.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안내. 3,500만 원에

2.0%p면 한 해 70만 원이다.

33. 서울경제(2026년 4월 9일). 계획이며 확정

예산이 아니다.

34. 한국금융연구원(2024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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